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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‘통합파’치우친 코레일․SR 협의회" 보도 관련

□ 지난 8월 23일 구성된 ‘철도산업 구조평가 협의회’는 연구용역 진행

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문기구로서,

ㅇ 연구진은 언론기고, 인터뷰 등을 모니터링하여 찬․반 등 다양한

입장에 있는 전문가를 중립적 입장에서 선정하였고, 철도를 이용

하는 소비자의 의견도 반영하기 위해 시민대표도 포함해 협의회를

구성했습니다.

□ 정부는 코레일-SR 통합 여부 등에 대해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

용역을 추진하고 있지 않으며, 협의회의 의견뿐만 아니라 향후 전문가

집단 인터뷰, 국민 여론조사 등을 시행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

하고,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연구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

나갈 계획입니다.

< 보도내용 (8.27 한국경제) >

“‘통합파’ 치우친 코레일․SR 협의회”
- 철도산업 구조평가 협의회 구성원의 전문가 6명 중 절반이 통합론자여서
경쟁으로 인한 장점을 주장할 사람을 찾기 어려운 상황

- 연구용역 책임자부터 협의회 구성원까지 이미 통합 쪽으로 ‘기울어진 운동장’
이라는 우려

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

철도정책과 김현진 사무관(☎ 044-201-3940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